
한국의사학회지 제 26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6, No. 2

- 99 -

접수▸2013년 10월 22일 수정▸2013년 11월 28일 채택▸2013년 11월 20일
교신저자▸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9446  Fax : 02-965-5969  E-mail : chawung@khu.ac.kr

의인(醫人) 백광현(白光玹)의 행적 연구

1방성혜, 1김남일, 2김도훈, 1차웅석
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A Study on the achievements of Baek Kwang-hyeon, a Doctor in Chosun Dynasty
1Sung-Hye Pahng, 1Namil Kim, 2Do-Hoon Kim, 1Wung-Seok Cha

1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Dept. of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a doctor whose name is Baek Kwang-hyeon. He was at first a 

soldier and later became a doctor. After years of practicing, he was chosen as a acupuncture specialist doctor of Royal Office of Medicine. 

He was also chosen as a Royal doctor.

The method to do this study was to read the book 󰡔Jisagongyousa Bukyunghumbang(知事公遺事 附經驗方)󰡕, which is writing about his 
life and medical achievements. Also 󰡔Seo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was searched to find more about Dr. Baek’s lif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ore unknown records about his life and works could be found. His medical achievements and originality 

could also be clarified. Through above books and other records, the annual report of his life could be presented at the end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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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白光玹1)(1625~1697)은 인조 3년에 태어나 효종 대를 
거쳐 현종 대와 숙종 대에 활약하면서 종기를 잘 치료하기
로 이름을 떨친 鍼醫이다.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鄭來僑
(1681-1759)가 지은 󰡔浣巖集󰡕 중 ｢白太醫傳｣과, 趙顯命
(1690-1752)이 지은 󰡔歸鹿集󰡕 중 ｢白知事墓表｣에 간략히 
전해지고 있다.2) 왕실 관련 기록 중에서는 󰡔朝鮮王朝實錄󰡕에 
白光玹의 이름이 4건 등장하며, 󰡔承政院日記󰡕에서는 151건 
등장한다. 또한 󰡔林川白氏族譜󰡕에도 그의 행적이 남겨져 있다.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白光玹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이다. 이 책은 저자 미상
으로 白光玹의 후손 혹은 제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현
재 원본은 일본의 杏雨書屋에 보관되어 있고 사본이 한국
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여기에는 본래 武人이었던 白光
玹이 醫人이 된 계기부터 시작하여 그의 일생에 걸친 여러 
중요한 의료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양반 위주의 계급사
회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한 醫人의 행적을 기록한 전
기 형식의 책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특이하고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白光玹의 鍼醫로서의 활약이 남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白光玹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러하다. 먼저 김
두종의 󰡔韓國醫學史󰡕3)에서는 白光玹의 치종술에 관해 󰡔浣

1) 문헌마다 白光玹의 이름을 표기하는 한자가 달라서 혼란을 주기 쉽다. 분명히 동일한 인물인데 白光玹, 白光炫 혹은 白光鉉으로 적혀있고 심지
어는 白光顯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林川白氏族譜󰡕와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白光玹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
에서는 이 한자가 옳다고 보아서 이에 따랐음을 밝혀둔다.

2) 李慶民(1814∼1883)이 지은 󰡔熙朝軼事󰡕, 安鍾和(1860~1924)가 지은 󰡔國朝人物志󰡕, 劉在建(1793~1880)이 지은 󰡔里鄕見聞錄󰡕에도 白光玹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모두 󰡔浣巖集󰡕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고 말미에도 출처를 󰡔浣巖集󰡕이라 밝혀놓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인 문집 
중에서 백광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浣巖集󰡕과 󰡔歸鹿集󰡕 두 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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巖集󰡕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이
선아 등에 의한 ｢개인 文集을 통해서 본 醫學人物의 行蹟｣4)
에서도 백광현의 행적을 소개하였으나 이는 󰡔浣巖集󰡕와 󰡔歸
鹿集󰡕에 전해지는 간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김남
일에 의한 ｢韓國韓醫學의 學術流派에 關한 試論｣5)에서는 
여러 學術流派 중 外科學派를 설정하였고 여기에 白光玹을 
소속시켜 그의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신좌섭 등에 
의한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2)｣6)에서는 치종학과 관
련된 여섯 개의 의서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에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략적인 소개 
정도에 머물고 있고 白光玹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았다.

白光玹의 일생에 걸친 자세한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知事公遺事 附經驗方󰡕과 󰡔承政院日記󰡕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주요한 행적이 적힌 
전기 형식의 기록과, 內醫院 鍼醫가 된 후 활약상이 연월일
까지 적힌 일기 형식의 기록을 빠트릴 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을 기본 골
격으로 하되, 󰡔承政院日記󰡕와 󰡔林川白氏族譜󰡕 및 여러 문집의 
내용을 참조로 하여 그의 의료행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여러 문헌에 나뉘어져 있는 그의 행적을 모아서 출생
에서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연보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가족 관계 및 의학 입문 계기

白光玹은 본관은 林川이고 字는 叔微이다. 󰡔林川白氏族譜󰡕
에 의하면 그는 林川 白氏 집안의 31세손으로 태어났다. 그
의 부친은 白哲明, 조부는 白仁豪, 증조부는 白瑞龍이다. 그
의 선조들이 武官의 벼슬을 하였던 기록은 족보 곳곳에서 
보인다. 白哲明은 武科를 거쳐 折긁將軍, 僉知中樞府事, 五
衛將의 벼슬을 하였고 白仁豪는 龍驤衛 護軍의 벼슬을 하

였으며 25세손인 白而淑은 副摠u의 벼슬을, 26세손인 白
守山는 武科에 합격한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林川 
白氏 집안은 武官의 집안임을 알 수 있다.7)

白光玹은 9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은 白光
燦, 동생들은 白光珣, 白光瓛, 白光瑗, 白光璡, 白光瑄, 白光
璘, 白光瑾이다. 형인 白光燦은 沈器遠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여 寧國原從功臣에 이름을 올렸다. 동생인 白光珣
은 龍驤衛 副司果의 벼슬을, 白光瑗은 蘭鉢浦 萬戶의 벼슬
을 지내던 중 도적을 잡은 공을 세워 折긁將軍의 벼슬을 
받았다. 白光璘은 內醫院 鍼醫가 되었는데 이는 둘째 형인 
白光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동생인 白光
瓛, 白光璡, 白光瑄, 白光瑾은 족보에 이름만 있을 뿐 그 어
떤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早卒한 것으로 추측된다.8)

白光玹의 외모에 관해 전해지는 바로는 몸집이 크고 수
염이 보기 좋게 났으며 눈빛이 초롱초롱했다고 한다. 또 그
의 집안은 무척이나 가난하여서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면
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으나 白光玹은 그냥 웃어넘
기고 말았다고 한다.9)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9남 3녀의 형
제자매가 풍족한 상황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武官이 다수 배출되었던 집안의 영향으로 白光玹 역시 
젊었을 때에는 궁궐을 호위하는 군대인 羽林衛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낙마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고로 인해 武人
에서 醫人으로 전업하는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어려서 활쏘기와 말타기의 재주를 익혀서 禁旅10)에 
들어간 것은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연로하였기 때
문이다. 우연히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어 전전
긍긍하다가 장차 폐인이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유명한 
鄕醫를 불러서 집에 머물게 하면서 마침내 치료를 받
았다. 무릇 그 腧穴이 흐르는 바와 침뜸이 행해지는 
바를 보고서 마음으로 스스로 묵묵히 생각하였고 또 
기묘한 방법을 깨치게 되었고 이에 분연히 사람을 살
리는 일을 하겠다고 뜻을 두게 되었다.11)

의원이라는 직업과는 거리가 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
3) 김두종, 󰡔韓國醫學史󰡕, 탐구당, pp.337~338
4) 이선아 岸 안상우, ｢개인 文集을 통해서 본 醫學人物의 行蹟｣, 󰡔한국의사학회지󰡕 제19권 1호, p.13~16
5)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流派에 關한 試論｣, 󰡔한국의사학회지󰡕 제17권 2호, p.21~22
6) 신좌섭 岸 기창덕 岸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2)｣, 󰡔醫史學󰡕 제7권 1호, p.82~84
7) 󰡔林川白氏族譜󰡕, p.146~152
8) 󰡔林川白氏族譜󰡕, p.151~160
9) 鄭來僑, 󰡔浣巖集󰡕, ｢白太醫傳｣ 참조.
10) 禁軍의 다른 명칭. 趙顯命의 󰡔歸鹿集󰡕에는 白光玹이 이 禁軍 중에서 羽林衛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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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낙마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유명한 의사에게서 치료
를 받은 것을 계기로 스스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그가 의술을 익히게 된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그에게는 스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에서 “공의 의술은 스승에게서 이어받은 것이 아
니다.”12)고 하였고, 󰡔林川白氏族譜󰡕에서도 “의술은 스승에
게서 받지 않았다.”13)고 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아 白光玹은 스승을 통해서 의술을 배운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독학으로 의술을 익혔다는 얘기가 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가 처음 치료한 환자는 사람
이 아니라 말이었다는 것이다. 白光玹은 말을 치료하는 것
에서부터 그의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마병 중심의 羽
林衛에 소속된 몸으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환자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武人의 신분은 계속 유
지하면서 말을 치료한 것인지, 혹은 직업적인 馬醫가 되어 
말을 치료한 것인지 정확한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다. 하지
만 󰡔浣巖集󰡕의 기록 중 “처음에는 말을 잘 치료했다.”라는 
내용14)과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의 아래 내용에서 이와 관
련한 유추는 가능하다.

항상 침을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서 매번 활쏘기장에 
갈 때에 틈만 나면 주머니에서 침을 꺼내 갈았다. 동
료 궁사가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장차 그것으
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공이 웃으면서 대
답하기를 “만약 다른 날이 되면 반드시 나에게 살려주
기를 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15)

활쏘기장에서 틈만 나면 침을 연마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武人의 신분을 버리고 직업적인 馬醫가 되었다고 보
기는 힘들어 보인다. 羽林衛 소속의 군인 신분을 유지한 가
운데에 말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겸하였던 것이 아닐까 추
측된다.

이렇게 말을 치료하면서 차츰 의술의 경지가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람의 종기를 치

료하는 데에 적용해 보게 되었다. 그러자 효과를 보는 경우
가 생겼고 그 후로는 사람의 종기를 치료하는 일에만 전념
하게 되었다.16) 白光玹은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醫業의 길
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2. 민간에서의 의료 활동

白光玹은 종기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
면 스스로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처
음부터 사람의 병을 잘 고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말을 
치료하던 침술을 사람에게 적용하였기에 간혹 침술의 정도
가 지나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의료사고도 발생하였
다고 전해진다.17)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우선은 
말에게 사용하는 침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침보다 크기가 
더욱 컸고, 또 말의 가죽은 사람의 가죽보다 더욱 질기고 
단단하였기에 말에게는 적당한 침습의 정도가 사람에게는 
과도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白光玹은 이러한 의료사고를 겪으면서 또 백성들의 집을 
두루 다니며 종기의 다양한 경우들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경험과 안목을 쌓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민간에서 의료 활
동을 펼치며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긴 하였으나 아직 세상
에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누이의 시아버지인 朴頵의 肺癰
을 알아보고 치료를 권유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注簿 朴頵은 공의 妹夫인 朴尙建의 아버지였다. 朴頵이 
여러 해 동안 깊은 병에 걸렸었는데 공이 그 때에 弱
冠의 나이였고 또한 의술로도 이름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루는 매형을 만나서 朴頵의 집안에 가
게 되었는데 매형에게 일러 말하기를 “사돈어른의 병
은 肺癰입니다. 저로 하여금 치료하게 해 주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朴頵이 듣고서 크게 꾸짖
으며 말하기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찌 나의 병을 안
단 말인가?” 하였다. 후에 朴頵이 정말로 고름을 토하
면서 죽게 되었다. 죽음에 임박하여 한탄하면서 말하

11) “早習弓馬之才, 入屬禁旅者, 盖爲家貧親老故也. 偶因墜馬落傷, 듭輾沈重, 將至癃廢, 邀致鄕醫有名者, 留置家中, 以爲療治. 凡其腧穴所注, 鍼灸所
施, 心自黙想, 兼解奇方, 於是慨然, 有志於司命之術.”(󰡔知事公遺事 附經驗方󰡕)

12) “公之術, 不由師承.”(󰡔知事公遺事 附經驗方󰡕)
13) “醫術, 元無師受.”(󰡔林川白氏族譜󰡕)
14) 白光玹이 말을 치료한 것과 관련된 기록은 󰡔浣巖集󰡕의 “初善醫馬”라는 네 글자가 전부이다. 󰡔浣巖集󰡕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熙朝軼事󰡕, 

󰡔國朝人物志󰡕, 󰡔里鄕見聞錄󰡕에도 모두 똑같이 “初善醫馬”라고 기록되어 있다.
15) “常藏鍼子囊中, 每於射塲, 有暇則輒出而磨之. 同射戱之曰, 君將欲殺人耶. 公(曰, 若曺他日, 必求活於我也.”(󰡔知事公遺事 附經驗方󰡕)
16) 鄭來僑, 상게서 참조.
17) 鄭來僑, 상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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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白光玹은 진실로 하늘이 내린 神醫로다! 내가 
그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
였다.18)

肺癰이란 병은 폐와 부속기관에 고름이 차는 병으로, 肺
膿瘍이나 胸膜炎 혹은 이로 인한 膿胸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초기에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다가 병이 진행될수록 기
침, 호흡곤란, 화농성 객담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며 마지
막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리고 󰡔承政院日記󰡕에 의
하면 朴頵이란 인물은 內醫院 醫官으로 인조 21년, 25년, 
효종 2년에 司僕寺 注簿에 제수된 기록이 보인다.19) 이때 
白光玹의 나이가 각각 19세, 23세, 27세였으므로 白光玹이 
朴頵의 폐옹을 弱冠의 나이에 진찰했다는 󰡔知事公遺事 附
經驗方󰡕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독학으로 의술을 익
혀 朴頵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肺癰의 병을 진단할 정
도의 실력을 20대에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白光玹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된 중대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 시장의 어느 환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병
에 걸렸는데 이를 白光玹이 치료함으로써 대단한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한 시장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병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었다. 시장의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그가 공의 이름을 듣고서 와서 치료를 구하였다. 공이 
그 병이 環跳 혈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서 침을 놓으
니 수십일 동안 절뚝거리던 사람이 다리를 굽히고 펴
는 것이 마음대로 되어서 똑바로 걸어서 시장으로 들
어갔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그 사람이 공에게
서 침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의 
이름은 더욱 유명해졌고 병자들이 공의 집 앞에 구름
같이 몰려들었으며 수레와 말이 길거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20)

環跳 혈이란 臀部의 고관절에 위치한 혈 자리이다. 다리
를 절뚝거리던 환자는 고관절 부위에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白光玹은 침으로 고관절의 環

跳 혈을 치료하여 보행 장애로 고생하던 환자를 똑바로 걷
게 만들어주었다. 이후 병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동안 쌓아온 의술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게 된 것
으로 보인다.

3. 內醫院 鍼醫로 발탁

민간에서 활약하던 白光玹은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해
인 현종 4년 1663년에 典醫監의 治腫敎授가 되었다. 治腫
敎授란 종기의 치료법을 교육하는 관원을 말한다. 그가 이
런 治腫敎授가 된 것은 민간에서 종기를 잘 치료하기로 명
성을 떨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같은 해 가을
에 白軒 李景奭(1595~1671)이 그를 內醫院 鍼醫로 천거하
게 되었다.

顯廟 癸卯年에 典醫監의 提調인 金公이 공을 治腫敎授
로 삼았고 그 해 가을에 白軒 李景奭이 啓를 올려 공
이 太醫院으로 들어오도록 청하였으니 이는 모두 공의 
의술이 밝았기 때문이다.21)

白光玹이 內醫院의 醫官이 된 것은 醫科를 통해서가 아
니라 천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內醫院 소
속의 內醫는 醫科에 합격한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민간에서 의술로 이름을 날리는 의원이 있다
면 천거를 통해 內醫院 醫官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천거
로 醫官이 되는 이들은 주로 鍼醫였다. 白光玹 역시 그의 
治腫術을 인정받아 천거에 의해 內醫院의 鍼醫가 되었던 
것이다.

內醫院 鍼醫로 발탁된 이후 白光玹은 왕실 인물들이 질
병을 앓을 때에 치료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왕실의 치료란 
민간의 치료와는 그 절차부터가 달랐다. 민간에서의 치료는 
의사 혼자 진찰하고 혼자 치료하면 되었다. 그러나 內醫院
에서는 여러 醫官들이 함께 진찰하고 함께 판단하는 議
藥22)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醫官들끼리 의견이 통
일되지 않는 경우들도 생겼다.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에서

18) “朴注簿頵, 卽公之妹夫尙建之父也. 朴積年沈病, 公伊時, 年甫弱冠, 且無顯著術名. 一日爲見妹兄, 詣朴家, 謂妹兄曰, 査丈之病, 是肺癰也, 使我治
之, 必愈矣. 朴聞之大叱曰, 年少人, 豈知我病耶. 後朴果吐膿而死, 臨歿歎曰, 白生眞天生神醫也, 吾悔不用其言也.”(󰡔知事公遺事 附經驗方󰡕)

19) 󰡔承政院日記󰡕, 인조 21년 3월 10일 10번째 계, 인조 25년 6월 25일 5번째 계, 효종 2년 2월 21일 11번째 계.
20) “一市人, 病蹣跚不能行者, 市中見者, 皆笑. 聞公名來求治, 公知其病在於環跳穴鍼之, 數旬蹣跚者, 屈伸自如, 健步入市. 一市人皆驚, 聞其徒公鍼, 由

是名益彰, 病人雲集於門, 而車馬盈巷焉.”(󰡔知事公遺事 附經驗方󰡕)
21) “顯廟癸卯, 醫監提調金公, 以公爲治腫敎授. 其秋白軒李相國, 啓請公入屬太醫院, 皆以其術明也.”(󰡔知事公遺事 附經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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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렇게 議藥의 과정에서 白光玹이 다른 醫官들과는 자
못 다른 주장을 펼쳐 충돌을 빚었던 경우들에 대해서 자세
히 기록을 남기고 있다.

먼저 현종이 종기를 앓고 있었을 때에 破腫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 때 鍼醫인 白光玹은 
침으로 破腫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藥醫들은 破腫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으나, 결국 그의 의견대로 破腫하여 
현종의 종기는 크게 호전되었다.

辛亥年 임금께서 뒷목에 종기가 생겨 매우 위중하였는
데 공이 종기를 침으로 터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
았고 破腫한 후에 바로 임금께서 회복하였다. 이때에 
공이 여전히 治腫敎授에 있어 아직 六品의 품계에 오
르지 못하였음에도 특별히 교지를 내려 堂上官으로 올
려 주었다.23)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현종 10년 11월 17일
에 藥醫와 鍼醫가 종기의 破腫 여부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
립을 벌인 기록이 있다. 또한 현종마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다고 한다. 이때 鍼醫였던 白光玹은 破腫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갈등하던 현종은 결국 破腫을 할 것
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종기부위에서 고름이 한 되 가량 
나오게 되어 임금과 신하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한다. 현
종의 종기를 치료한 공로로 白光玹은 정3품 通政大夫의 품
계에 오르는 파격적인 加資를 받게 되었다.24)

얼마 후 대비인 仁宣王后의 髮際 부위에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 이때에는 절개 여부를 놓고 임금의 반대에 부딪혀
야 했다. 결국 침술을 허락받은 白光玹은 巨鍼으로 대비의 
뒷목을 네 치 길이의 川字形으로 절개하는, 조선 왕실의 역
사상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침술을 펼쳐 대비를 치료하
였다.

癸丑年에 仁宣王后가 髮際 부위에 종기를 앓았는데 瘡
根이 매우 컸고 사악한 독기의 증후가 나날이 심해졌

다. 약간의 죽도 삼키지 못한 것이 수일이 넘었다. 임
금께서 공에게 명하여 들어가 진찰하게끔 하였다. 공
이 청하기를 “침으로써 종기의 뿌리를 째서 없애야 한
다.”고 하였다. 임금은 매우 곤란해 하였으나 慈殿에게 
들어 의논한 후 이를 허락하였다. 공이 마침내 巨鍼으
로 종기의 뿌리를 길이 네 치 정도의 川字 모양으로 
째서 터트렸다. 임금께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御手를 
들어 침술을 멈추게 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술을 다 마쳤다. (중략) 회복한 후에 특별히 
嘉善大夫로 올려주고 同知中樞府事의 벼슬을 내렸다. 
공이 돌아와 집안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 수
명이 10년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25)

인선왕후를 치료한 공로로 白光玹은 종2품 嘉善大夫의 
품계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왕실을 무척이나 떠들
썩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치란 지금의 단위로는 12센
티에 해당하므로 뒷목 부위를 12센티 길이의 세 줄로 절개
하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질병이 위중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이런 과감한 침술은 조선 왕실에서 쉽게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치료가 끝난 후에 白光玹이 집으로 돌아와 
오늘 십년감수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白光玹 본인도 
무척이나 긴장하면서 대비의 종기를 절개했던 것 같다.

현종이 사망하고 숙종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후 白光玹
은 御醫에 봉해졌다. 󰡔浣巖集󰡕에 의하면 숙종 초에 御醫에 
발탁되었다고 하고,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숙종 3년 9월 
22일에 ‘御醫白光炫’이라는 구절이 처음 보이는 것으로 보
아 그는 이 무렵에 御醫에 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숙종 16년에 임금은 배꼽이 부어오르는 臍腫의 병
을 앓게 되었다. 이 臍腫의 병을 앓았을 때에는 침을 쓰지 
말고 뜸을 떠야 한다고 혼자 다른 주장을 펼쳐서 여러 醫
官들과 충돌을 빚었다.

庚午年 5월 임금께서 臍腫을 앓았는데 배꼽의 사변이 
딱딱하였고 색깔이 짙은 紫黑色이었으며 가운데가 매

22) 홍세영, ｢왕실의 議藥｣,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1호, p.106에 의하면 “議藥이란 약을 의논함을 말하는데, 內醫院에서 都提調와 提調 이하 
醫官들이 입진하여 임금의 증후를 돌아가며 진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23) “辛亥上患項腫甚重, 公進破腫議, 破腫後卽爲平復. 時公尙帶治腫敎授, 未及出六, 特旨陞堂上.”(󰡔知事公遺事 附經驗方󰡕)
24) 이 사건에 대한 연도가 문헌마다 다르다.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에서는 현종 12년, 󰡔林川白氏族譜󰡕에서는 현종 14년, 󰡔朝鮮王朝實錄󰡕에서는 현

종 10년, 󰡔承政院日記󰡕에서는 현종 1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일기 형식의 기록에 해당하는 󰡔承政院日記󰡕의 연도
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현종의 뒷목의 종기를 破腫한 것은 현종 10년의 
일이고, 이 일로 인해 白光玹이 通政大夫로 加資된 것은 현종 11년의 일로 보인다.

25) “癸丑仁宣王后患髮際腫, 瘡根甚大, 肆谻症候日谻, 雖些少粥飮不御者, 數日. 上命公入診, 公請以鍼破去瘡根, 上甚難之, 入議於慈殿而許之. 公遂以
巨鍼, 劃破瘡根, 如川字樣, 長各四寸許, 上侍於傍, 用御手止之, 公不少撓, 盡鍼法. 平復後, 特加嘉善, 卽拜同樞. 公還謂家人曰, 吾於今番, 減壽十
年矣.”(󰡔知事公遺事 附經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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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점점 높게 부풀면서 말랑해져서 마치 감 모양과도 
같았다. 朝野에서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그 환
부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內醫院에서는 매일 
여러 醫官들을 불러서 진찰하게끔 하니 모두가 말하기
를 “고름이 이미 익었으니 다음 날 破腫할 수 있다.”라
고 하니 이에 마침내 침을 놓기로 의논을 정하였다. 
공이 홀로 주장하여 말하기를 “신이 진찰한 바로는 이
는 痰水이지 고름이 아닙니다. 침을 놓는 것은 불가하
고 배꼽의 맞은 편 혈 자리에 뜸을 떠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醫官들과 논쟁하는 데에 온갖 힘을 다하
였다. 임금께서 물어 말하기를 “뜸을 뜨면 먼저 어떤 
징험이 나타나겠는가?” 하니 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배꼽 맞은 편 혈 자리에 뜸을 뜨면 삼일 후에 반드시 
黃色이 배꼽의 오른쪽에 나타날 것이니 이와 같이 되
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공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침을 놓기로 한 것을 정지시
켰다. 동료 醫官들이 모두 이를 믿지 못하였고 공의 
주장을 위험하게 여겨 말하기를 “만약 고름이 바깥으
로 터지거나 혹은 잘 아물지 않고 줄줄 새게 되면 장
차 어찌할 것인가?” 하였으나 공은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날짜에 이르자 과연 黃色이 배꼽의 우측에 
나타났고 紫黑色이 점차 黃色으로 변하였으며 그 후 
점차 흩어져 없어지니 한결같이 공의 말대로 되었다. 
(중략) 회복 후에 正憲大夫로 올려 주었다. 대개 배꼽 
맞은편의 혈 자리는 옛날에는 없던 혈 자리이기에 이 
혈 자리의 이름을 공이 스스로 意創 혈이라고 지었
다.26)

모든 醫官들이 침을 써서 破腫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오
직 白光玹 혼자 뜸을 쓸 것을 주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뜸
을 뜰 혈 자리는 의서에 없는 혈이기에 여러 醫官들의 반
대가 더욱 컸을 것이다. 결국 白光玹의 주장대로 뜸을 떠서 
숙종의 臍腫은 치료되었고 이로써 정2품 正憲大夫의 품계
에 오르게 되었다.27)

이 때 숙종이 앓았던 臍腫이란 병은 腹水로 인한 배꼽 
탈장으로 보인다. 위의 기록처럼 배꼽 가운데가 부풀어 오
르면서 말랑해져 마치 감의 모양과 같이 되는 질병으로는 
배꼽 탈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무렵 󰡔承政院日記󰡕의 기록
을 살펴보면 ‘小便澁滯, 腹部虛脹’이라고 하여 소변이 방울
방울 나오면서 시원하지 않고 복부가 말랑하게 부풀어 오
르는 임금의 증세를 전하고 있다.28) 이는 腹水의 증상과 
일치한다. 腹水가 계속 차게 되면 결국 압력에 의해 배꼽으
로 장이 밀려나와 탈장의 증세가 생길 수 있는데, 숙종이 
앓았던 臍腫이란 병이 바로 이러한 배꼽 탈장의 증세와 여
러 가지로 일치하고 있다.

여러 內醫院 醫官들과 충돌을 빚으며 왕실의 주요 인물
을 치료한 또 다른 사건으로 갓 가례를 올린 세자빈의 사
례가 있다.

丙子年 여름에 王世子의 嬪宮이 갓 嘉禮를 올리고 입
궁하자마자 바로 腹痛을 앓게 되었다. 십 여일이 지나
도록 병세가 더욱 심하니 공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반
드시 복부에 침을 놓은 후에라야 나을 수 있다.”고 하
였다. 여러 醫官들이 모두 말하기를 “군은 어찌 그리 
말함이 망령되는가? 비록 이것이 보통 사람의 배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일이거늘 하물며 왕실의 사람이고 나
이도 어리고 체질도 약하다.”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
다. 都提調가 여러 약이 오래도록 효과가 없어 부득이
하게 공의 주장을 임금에게 올렸다. 임금께서 바로 공
을 불러 말하기를 자신이 친히 임하여 볼 것이니 공으
로 하여금 침을 잡도록 하였다. 공이 마침내 복부에 
침을 3군데 놓았고 통증은 바로 그쳤다. 상이 기뻐하
면서 備忘記를 내려 말하기를 “嬪宮의 병이 한번 침을 
놓음에 신묘하게 효과가 있도다. 경의 기쁨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하였고 資級이 이미 다하였으니 특별
히 표범가죽과 말을 하사하였다.29)

26) “庚午五月, 上患臍腫, 四畔堅硬, 色甚紫黑, 其中日漸浮高而柔軟如柿狀, 朝野莫不憂惶, 以其分野之重也. 藥院日引諸醫, 入診皆曰, 膿已成, 明日可
以破腫, 遂定受鍼之議. 公獨奏曰, 以臣診察, 此乃痰水非膿也, 鍼之不可, 宜灸對臍穴, 仍與諸醫, 爭때甚力. 上問曰, 灸則先有何驗耶, 公對曰, 灸對
臍穴, 三日後, 必有黃色, 見於右邊, 自此自愈. 上用公議, 遂停鍼, 同列皆不信, 爲公危之曰, 膿若外潰或漏, 其將奈何. 公堅執不動, 至其日, 果有黃色, 
繞於臍右向之, 紫黑漸變爲黃, 後仍消散, 一如公言. 平復後, 特陞正憲. 盖對臍穴, 古未嘗有此穴名, 而公自以意創名者也.”(󰡔知事公遺事 附經驗方󰡕)

27) 󰡔承政院日記󰡕 숙종 16년 6월 5일 11번째 계에 의하면 “醫官 白光玹이 今番 未寧할 시에 功勞가 많았으니 특별히 加資하라.”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숙종은 자신의 臍腫을 치료해 준 白光玹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지녔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8) 󰡔承政院日記󰡕숙종 16년 6월 10일 5번째 계.
29) “丙子夏, 王世子嬪宮, 才經嘉禮, 入宮卽患腹痛, 十餘日尤谻. 公議曰, 必於腹部受鍼然後可愈. 諸醫皆曰, 君何言之妄也, 雖是常人腹部, 何等重大, 而

況帝王家, 幼沖弱質乎. 公笑曰, 君輩未知耳. 都提調以諸藥久無效, 不得已以公議入達. 上卽日召問公, 親自臨視, 使公執鍼. 公遂於腹部鍼三處, 鍼已
而痛立止. 上嘉之, 下備忘記略曰, 嬪宮所患, 一鍼神效, 慶幸何言, 資級已窮, 特賜豹皮一令, 面給馬一匹.”(󰡔知事公遺事 附經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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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光玹은 열흘이 지나도록 낫지 않는 세자빈의 복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부에 직접 침을 놓을 것을 주장하였으
나 여러 醫官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이 때 숙종이 白
光玹의 의견을 따르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아 이미 여러 차
례 왕실 인물들의 질병을 누누이 치료한 白光玹의 의술을 
임금이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절개술과 관련된 주요 의료 행적

白光玹은 종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治腫醫였다. 治腫
醫는 종기를 절개하기 위해 칼처럼 넓적하게 생긴 腫鍼을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그의 행적에는 절개가 동반되는 외과
술이 사용된 사례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앞서 왕실 인물 
중 仁宣王后의 髮際腫을 네 치 길이의 川字形으로 절개한 
것이 그의 대표적인 절개술 사례가 되겠다. 그 뿐만이 아니
다.

공은 일찍이 白軒 李景奭을 뵈었는데 어떤 나이 어린 
이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를 물었다. 李景
奭이 말하기를 “새로 얻은 손자사위인 愼爾憲이다.”라
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형색을 살펴보니 肺癰의 
병이 들었고 이미 고름이 차 있다.”라고 하였다. 愼爾
憲이 말하기를 “나는 자는 것과 먹는 것이 평소와 똑
같고 별다르게 아픈 곳도 없다.”라고 하니 공이 맥을 
짚은 후에 말하기를 “밤이 되면 반드시 크게 통증이 
생길 것이고 만약 며칠이 더 지나면 반드시 치료하기
가 어려워질 것이다.” 하였다. 愼爾憲은 공의 말을 믿
지 않고 단지 냉소만 지었고 李景奭 또한 공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밤이 되자 과연 크게 통증이 생겼고 李
景奭이 크게 놀라 공에게 치료를 구했다. 공이 마침내 
침으로 째서 고름을 뽑아내니 한 달 여 후에 병이 나
았다.30)

白軒 李景奭은 바로 白光玹을 內醫院 鍼醫로 천거한 인
물이다. 李景奭의 손자사위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그가 肺

癰을 앓고 있음을 진단하고서 침술로 치료해준 사건이다. 
침으로 흉부를 째서 고름을 뽑아내는 치료를 했다고 한 것
으로 보아 愼爾憲은 지금의 胸膜炎이나 膿胸의 병을 앓았
던 것으로 추측된다.

康翎 黃鎰의 室女가 여러 달 동안 복부에 병이 있었는
데 침과 약이 효과가 없었다. 공이 진찰하고서 말하기
를 “이는 예부터 말하던 髮瘕의 병이다. 痰이 병이 되
는 것은 변화무쌍하니 이는 음식을 먹을 때에 잡스러
운 것이 섞여서 들어와 痰液이 모이고 뭉쳐서 변하여 
물건과도 같은 형체를 이룬 것이다. (중략)”라고 하면
서 마침내 腫鍼으로 배꼽 옆을 째고 曲鍼으로 하얀 벌
레를 꺼내니 길이가 한 자 정도 되고 모양은 마치 뱀
과도 같았으며 뜨거운 식초에 담그니 이에 하나의 머
리카락이었다. 병이 마침내 나았다.31)

이 사례는 복부를 절개하여 그 속에서 이물질을 적출한 
사례이다. 髮瘕의 병이란 머리카락처럼 생긴 이물질이 몸속
에 생기는 질병이다. 이물질이 복부에 생겼기에 白光玹은 
腫鍼으로 배꼽 옆의 복부를 절개하여 갈고리 형태의 曲鍼
으로 적출해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持平 金演의 아내는 곧 松峴 申尙書의 딸이다. 우측 
하복부가 찌르듯이 아팠는데 한 달 가량을 의사들이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申尙書가 공에게 물어 말하
기를 “깊은 병에 걸린 지 두 달이 되었고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여전히 아직 병증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군이 만약 한번 진찰해 준다면 병증을 
가히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진찰
한 후 말하기를 “이는 蟲으로 인한 병이다. 痰이 막히
고 변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고서 마침
내 腫鍼으로 째고 曲鍼으로 한 마리의 벌레를 꺼내니 
형체가 크고 길이가 한 자 가량 되었다.32)

이 사례는 하복부에서 蟲을 적출하여 치료한 사례이다. 
환자의 복부 내에 蟲이 있기에 통증이 그치지 않았다고 보

30) “公嘗謁白軒李相國, 適有年少生在座, 公問曰, 此卽끔也, 相公曰, 新得孫婿愼爾憲也. 公曰觀其形色, 肺癰膿已成也. 愼生曰, 吾眠食如常, 別無痛處
也. 公診脈曰, 夜來必大痛, 若數日則必難治矣. 愼生不信其言, 但冷笑, 相公亦不信, 其夜果大痛, 相公大驚求治. 公遂鍼破出膿, 月餘獲痊.”(󰡔知事公
遺事 附經驗方󰡕)

31) “黃康翎鎰室女, 腹病數月, 鍼藥無效. 公診曰, 此古所謂髮瘕也. 痰之爲病, 變化無常, 而此則飮食之際, 雜物混入, 痰液聚凝, 化成物象. 遂以腫鍼, 鍼
臍傍, 以曲鍼取出白蟲, 長尺餘, 其狀如蛇, 沈熱醋, 乃一頭髮也, 病遂愈.”(󰡔知事公遺事 附經驗方󰡕)

32) “金持平演室內, 卽松峴申尙書女也. 右邊下腹刺痛, 月餘醫治無效. 尙書問於公曰, 沈病兩月, 今至垂死, 而尙未執症, 君若一診, 則症可때矣. 公診曰, 
此蟲病也, 痰滯化成而作痛, 遂以腫鍼鍼之, 以曲鍼取出一條蟲, 體大而長尺餘矣.”(󰡔知事公遺事 附經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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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腫鍼으로 복부를 절개하고 曲鍼으로 蟲을 적출하여 치
료한 것이다. 여기서 蟲이란 기생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런 사례들로 미루어 보아 복부의 절개를 통해 開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士人 鄭生이 여러 날 동안 다리가 아팠는데 어떤 의사
는 脚氣로 보고 치료하였고, 어떤 의사는 痰腫으로 보
고 치료하였다. 공이 진찰하고서 말하기를 “가히 기이
한 병이로다.” 하고서 마침내 i門 혈 아래를 침으로 
째고서 손으로 여섯 치 정도 길이의 死骨을 꺼내니 통
증이 즉시 그쳤다.33)

i門 혈이란 허벅지 안쪽에 위치한 혈 자리이다. 그렇다
면 白光玹은 허벅지 살을 절개한 후 여섯 치, 즉 18센티 정
도 길이의 死骨을 손으로 끄집어내어 적출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 정도의 외과술을 펼쳤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 분명하다.

武人 崔璜이 다리가 아픈 것이 일 년 가량 되었는데 
여러 의사들이 모두 脚氣로 보고 치료하였다. 침을 놓
기도 하고 뜸을 뜨기도 하였으나 찌르는 듯한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공이 진찰하고서 말하기를 “이는 蟲으
로 인한 병이다.” 하였고 즉시 環跳 혈 윗부분을 침으
로 째고 벌레 한 마리를 꺼내니 모양이 마치 뱀과 같
았고 길이가 한 자 가량 되었다. 마침내 다리를 굽히
고 펼 때에 통증이 사라졌고 움직임이 예전과 같아져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약을 쓰지 않았다.34)

環跳 혈이란 臀部에 위치한 혈 자리로 고관절 부위에 해
당한다. 그렇다면 白光玹은 고관절 부위를 침으로 절개하여 
기생충으로 의심되는 蟲을 적출한 것이 된다.

金世憲은 항상 치통을 앓았다. 여러 해에 걸쳐 치료하
였고 이빨이 이미 빠졌으나 통증은 여전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공이 보고서 말하기를 “치통이라는 것

은 썩어 들어가는 병이 절반이다. 그런데 이 병은 치
아는 빠졌으나 이미 蟲이 생겨 버렸다. 蟲을 제거해야 
통증 또한 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곧 침으로 잇몸
을 째고 붉은 색 蟲 세 마리를 꺼내니 형체가 마치 鼠
婦蟲과도 같았고 生氣가 있었다. 통증은 이에 바로 그
쳤다.35)

치통을 오래 앓다가 치아가 빠져 버린 환자가 통증이 계
속 그치지 않자 잇몸을 절개하여 蟲 세 마리를 적출하여 
치료한 사례이다. 蟲을 적출한 사례가 여러 개인 것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기생충 관련 질환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의사가 홀연히 耳門 혈 부위에서 마치 벌레가 기어
가는 듯 하다가 혼절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었다. 의사들이 혹자는 中惡이라 하고 혹자는 中臟이
라 하면서 형태를 구분하지 못하였기에 공을 불러서 
치료를 구하였다. 공이 진찰하여 보니 맥이 모두 和平
하였기에 그 입 속을 살펴보고서 이에 말하기를 “이는 
石腫이다.”라고 하였다. 침으로 舌下縫 부위를 째고서 
돌덩어리를 꺼내니 마치 려杏 정도 크기와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나왔다. 이에 환자가 곧 깨어났다.36)

耳門 혈이란 귀 바로 앞에 위치한 혈 자리이고 中惡이란 
나쁜 기운에 감촉되어 잠시 기절하는 것이고 中臟이란 중
풍을 말한다. 石腫이란 결석을 말하며 舌下縫이란 舌素帶를 
말한다. 이 사례는 顎下腺u에 생긴 결석을 침으로 절개하
고서 적출한 사례이다. 

이상의 사례들로 보건데 白光玹은 당시 의사들이 행하던 
보통의 침술보다 더욱 과감한 침술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복부를 절개하여 기생충을 적출하거나 구강 
내의 舌素帶를 절개하여 결석을 꺼내는 등의 외과술은 당
시 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치료법이다. 이는 白光玹
이 오랜 임상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만의 독창적인 치
료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33) “士人鄭生, 數日脚痛, 一醫治以脚氣, 一醫治以痰腫. 公診曰, 可謂奇病矣, 遂鍼刺i門穴下, 以手取出死骨六寸許, 痛卽止.”(󰡔知事公遺事 附經驗方󰡕)
34) “武人崔璜, 脚痛歲餘, 諸醫皆以脚氣治之, 或鍼或灸, 刺痛尤甚. 公診曰, 此蟲病也, 卽鍼環跳上, 取出一蟲, 狀如蛇, 而長尺餘, 遂屈伸不痛, 而動作如

常, 因而勿藥.”(󰡔知事公遺事 附經驗方󰡕)
35) “金生世憲, 常患齒痛, 積年療治, 齒已落, 痛不可忍. 公視曰, 齒痛者, 蝕病居半, 而至於此病, 崱齒雖落, 蟲已成, 蟲除則痛亦止矣. 卽鍼齦, 取紅蟲三

箇, 形如鼠婦蟲, 而有生氣, 痛立止.”(󰡔知事公遺事 附經驗方󰡕)
36) “一醫人, 忽然自耳門分野, 有若蟲行之狀, 昏倒不省者, 有時矣. 醫者, 或云中惡, 或云中臟症, 狀莫때, 邀公求治. 診視則六脈和平, 而及見其口中乃

曰, 有此石腫也. 因鍼刺舌下縫, 取出石塊, 如려杏大者數箇, 而卽甦.”(󰡔知事公遺事 附經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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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력 서기 연령 내용 출처39)
인조 3 1625 1 仁祖 乙丑年 四月 六日 辰時에 출생하다. 󰡔族譜󰡕
인조 17 1639 15 安山郡 西村 正徃里에 거주하다. 󰡔族譜󰡕
인조 23 1645 20 京城 西部 仁達防으로 돌아오다. 󰡔族譜󰡕

미상

禁旅에 들어가다. 󰡔知事公󰡕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다. 󰡔知事公󰡕
유명한 鄕醫를 불러 치료를 받다. 󰡔知事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뜻을 두다. 󰡔知事公󰡕
처음에는 말을 잘 치료하다. 󰡔浣巖集󰡕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만 전념하다. 󰡔浣巖集󰡕

표 1. 백광현의 행적을 정리한 연보

5. 사망과 관련된 기록

白光玹은 숙종 23년인 1697년 2월 9일 7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696년 6월부터 갑자기 吐血의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약으로 치료해 보았으나 모두 효과
가 없었다고 한다. 이 무렵 숙종에게도 질병이 발생하여 內
醫院 都提調인 藥泉 南九萬(1629~1711)의 요청에 의해 白
光玹은 사망하기 직전 입궐하여 숙종의 질병을 진찰하게 
되었다.

6월 달에 공이 血病을 얻었기에 임금께서 이를 듣고서 
특별히 戶曹에 명하여 人蔘 3兩과 獨蔘茶 5貼을 하사
하도록 하였다. (중략) 이때에 임금께서 오랫동안 병
이 중하였고 또한 腎腧 혈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
이 있었는데 점차 부어오를까봐 걱정을 하였다. 공의 
병세가 이미 심하여서 都提調인 藥泉 南九萬이 李重蕃
으로 하여금 공에게 가서 물어보게끔 하였다. “임금의 
환후가 이러하니 군은 이를 어찌 보는가? 또한 능히 
질병을 참고 와볼 수 있겠는가?” 하니 공이 눈물을 흘
리고 통곡하면서 일어나 말하기를 “하교한 대로 하겠
다.”라고 하였다. 아들과 제자들이 근심하였고 옆에서 
따라와 말하기를 “지금 만약 움직인다면 반드시 병을 
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 공이 위로하며 말하기를 
“지금 나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용안을 한 번 
더 뵐 수 있다면 죽는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도
다.” 하였다. 곧바로 가마에 들려 아들과 조카들이 부

축하고서 움직여 차비문 밖에 도착하였다. 都提調가 
공이 왔다고 임금에게 아뢰자 임금께서 바로 입시하라 
명하였다. 공이 腎腧 혈 근처를 진찰하고서 “오래지 
않아 병이 마땅히 나을 것이고 다른 걱정할 것은 없
다”는 뜻을 임금에게 아뢰고 신하들에게 알렸다. “용안
을 다시 뵈오니 비록 죽는다 해도 한이 없습니다.”라
고 말하며 이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포복하여 
밖으로 나왔다. (중략) 이 이후로 공의 병은 나날이 
위독해졌고 丁丑年 2월 9일에 松峴第享에서 사망하였
으니 이 때 나이가 73세였다.37)

1696년 6월에 시작된 吐血의 병으로38) 이듬해 2월 9일
에 사망하였으므로 발병 후 약 8개월 후에 사망한 셈이다. 
여러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
로소 吐血의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질병이 이미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임금의 질병을 
진찰하고자 바로 입궐을 했다는 기록을 통해 白光玹의 임
금에 대한 忠心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6. 연보

지금까지 白光玹의 주요 의료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치료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이 기록들을 연도별로 모아서 연보를 작성
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37) “六月公得血病, 上聞之, 特賜戶曹蔘三兩, 獨蔘茶五貼. 是時上候久而違豫, 且有腎腧引痛之候, 慮或漸腫, 而公疾已甚, 都提調藥泉南相國, 使李重蕃
來問於公曰, 上候如此, 君有何所見, 且能强疾入來也. 公涕泣而起曰如敎, 子弟等憂之, 從傍告曰, 今若勞動, 必致添谻, 公訝之曰, 今吾命在朝暮, 更
瞻天顔, 死無憾矣. 卽擔舁以行, 子姪等扶護, 直至差備門外, 都提調以公入來上達, 上卽命入侍. 公診察腎腧近處, 以非匪當差, 必無他慮之意, 上達且
陳臣, 復瞻耿光, 雖死無恨, 仍涕泣, 匍匐以出. 自是公病日篤, 丁丑二月初九日, 卒于松峴第享, 年七十有三.”(󰡔知事公遺事 附經驗方󰡕)

38)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에는 血病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林川白氏族譜󰡕에는 吐血이라 기록되어 있다.
39) 표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출처가 되는 문헌을 줄여서 표기하고자 한다. 󰡔林川白氏族譜󰡕는 󰡔族譜󰡕로,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은 󰡔知事公󰡕으로, 󰡔朝

鮮王朝實錄󰡕은 󰡔實錄󰡕으로, 󰡔承政院日記󰡕는 󰡔承政院󰡕으로 줄여서 표기하고자 하니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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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이 지나치게 맹렬하여 간혹 사람을 죽이다. 󰡔浣巖集󰡕
종기를 앓는 자가 있다고 들으면 스스로 가서 치료해주다. 󰡔知事公󰡕
朴頵의 肺癰을 진단하고 치료를 권하였으나 젊고 무명이라 거절당하다. 󰡔知事公󰡕
시장 사람의 다리를 절뚝거리는 병을 치료하다. 󰡔知事公󰡕

현종 4 1663 39 典醫監 提調 金公이 白光玹을 治腫敎授로 삼다. 󰡔知事公󰡕
白軒 李景奭이 白光玹을 內醫院 鍼醫로 천거하다. 󰡔知事公󰡕

현종 10 1669 45 현종의 項腫을 破腫할 것을 주장하여 치료하다. 󰡔知事公󰡕, 󰡔實錄󰡕
현종 11 1670 46 정3품 通政大夫에 오르다. 󰡔知事公󰡕, 󰡔實錄󰡕
현종 13 1672 48 대비인 仁宣王后의 髮際腫을 네 치 川字形으로 절개하여 치료하다. 󰡔知事公󰡕

종2품 嘉善大夫에 오르다. 󰡔知事公󰡕
숙종 3 1677 53 종2품 同知中樞府事를 제수받다. 󰡔知事公󰡕

御醫 白光玹에게 兒馬 한 필을 하사하다. 󰡔承政院󰡕
숙종 4 1678 54 兵曹判書 金錫胄에게 白光玹을 보내어 看病케 하다. 󰡔承政院󰡕
숙종 5 1679 55 심한 眼疾을 앓고 있는 右議政 문熙에게 白光玹을 보내어 看病케 하다. 󰡔承政院󰡕

종4품 副護軍을 제수받다. 󰡔承政院󰡕

숙종 6 1680 56
上氣의 병을 앓는 兵曹判書 金錫胄에게 白光玹을 보내어 看病케 하다. 󰡔承政院󰡕
왕대비인 莊烈王后의 胸痛을 치료하다. 󰡔知事公󰡕, 󰡔承政院󰡕
종2품 嘉義大夫에 오르다. 󰡔知事公󰡕
부친 白哲明에게 嘉善大夫를 追贈하다. 󰡔族譜󰡕

숙종 7 1681 57 脚痛을 앓는 領敦寧府事 金萬基에게 白光玹을 보내어 看病케 하다. 󰡔承政院󰡕
腰痛이 심한 兵曹判書 李䎘에게 白光玹을 보내어 看病케 하다. 󰡔承政院󰡕

숙종 8 1682 58 金錫胄가 이끄는 사신단에 동행하다. 󰡔承政院󰡕, 󰡔知事公󰡕
숙종 9 1683 59 숙종의 천연두 후의 喉腫을 침으로 치료하다. 󰡔知事公󰡕

숙종 10 1684 60
종2품 同知中樞府事를 제수받다. 󰡔承政院󰡕
金錫胄에게 白光玹을 보내어 看病케 하다. 󰡔承政院󰡕
康翎縣監을 제수받다. 󰡔知事公󰡕
抱川縣監을 제수받다. 󰡔承政院󰡕

숙종 11 1685 61 衿川縣監을 제수받다. 󰡔族譜󰡕
숙종 12 1686 62 정4품 護軍을 제수받다. 󰡔承政院󰡕

妾에서 난 子女의 免賤을 얻다. 󰡔族譜󰡕

숙종 15 1689 65
정3품 忠壯衛將을 제수받다. 󰡔承政院󰡕
燕京의 勅使가 白光玹을 만나기를 청하여 청나라 達官의 모친의 腹塊의 병을 
치료해준 것에 답례하다. 󰡔承政院󰡕, 󰡔知事公󰡕
숙종의 痛風을 치료하다. 󰡔知事公󰡕
정2품 資憲大夫에 오르다. 󰡔知事公󰡕

숙종 16 1690 66 숙종의 臍腫을 치료하다. 󰡔知事公󰡕
정2품 正憲大夫에 오르다. 󰡔知事公󰡕

숙종 19 1693 69

정2품 知中樞府事를 제수받다. 󰡔知事公󰡕
왕세자의 顋頷의 종기를 치료하다. 󰡔承政院󰡕
종1품 崇政大夫에 오르다. 󰡔知事公󰡕
부친, 조부, 증조부 3대 조상에게 追贈을 내리다. 󰡔族譜󰡕
禧嬪 張氏의 腦後의 종기를 치료하다. 󰡔族譜󰡕
숙종의 脚氣를 치료하다. 󰡔知事公󰡕

숙종 20 1694 70 仁顯王后의 腹痛과 嘔吐를 치료하다. 󰡔承政院󰡕

숙종  21 1695 71
숙종의 膝部의 水氣를 치료하다. 󰡔知事公󰡕
종1품 崇祿大夫에 오르다. 󰡔知事公󰡕
脚病을 앓는 尹趾完에게 白光玹을 보내어 看病케 하다. 󰡔實錄󰡕
鄭來僑의 외삼촌의 唇疔을 정확히 진찰하다. 󰡔浣巖集󰡕

숙종 22 1696 72 嬪宮의 腹痛을 치료하다. 󰡔知事公󰡕
갑자기 吐血의 병을 얻다. 󰡔族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숙종을 진찰하다. 󰡔知事公󰡕
兒馬 한 필을 하사받다. 󰡔承政院󰡕

숙종 23 1697 73 丁丑年 二月 初九日에 卒하다. 󰡔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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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행적은 연도가 밝혀진 행적이다. 기록에 남겨져 
있는 중요한 행적이긴 하나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은 따로 모아 아래의 표로 정리한다.

왕력 서기 연령 내용 출처

미상

李景奭의 손자사위의 肺癰을 치료하다. 󰡔知事公󰡕
金壽恒의 庶姪女의 偏胎를 정확히 진단하다. 󰡔知事公󰡕
議藥同參廳에 들어가다. 󰡔承政院󰡕
腹病에 腹部를 절개하고 한 자 길이의 물체를 적출하여 치료하다. 󰡔知事公󰡕
無名指에서 붉은색 蟲 3개를 적출하여 통증을 치료하다. 󰡔知事公󰡕
下腹痛에 腹部를 절개하고 한 자 길이의 蟲을 적출하여 치료하다. 󰡔知事公󰡕
허벅지의 i門 혈 부위를 절개하고 여섯 치 길이의 死骨을 적출하여 脚痛을 치료하다. 󰡔知事公󰡕
臀部의 環跳 혈을 절개하고 한 자 길이의 蟲을 적출하여 脚痛을 치료하다. 󰡔知事公󰡕
잇몸을 째고 蟲 3개를 적출하여 齒痛을 치료하다. 󰡔知事公󰡕
舌下縫을 째고 돌덩이를 꺼내어 기절한 자를 치료하다. 󰡔知事公󰡕

표 2. 연도가 밝혀지지 않은 백광현의 행적

Ⅲ. 결론

이상으로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承政院日記󰡕와 󰡔林川白氏族譜󰡕 및 여러 문집의 내용을 참
조로 하여 醫人 白光玹의 일생과 의료 행적에 대해 살펴보
았다. 白光玹에 관해 남겨진 여러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건
데 그가 한의학의 역사에 남긴 足跡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래 武人이었던 白光玹은 낙마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
을 계기로 醫人으로 전업하게 되었다. 민간에서 종기에 걸
린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을 치료
해준 것을 계기로 일약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이후 전의감
의 治腫敎授를 거쳐 內醫院 鍼醫로 발탁되었고 御醫에도 
올랐다. 말년에는 종1품 崇祿大夫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숙
종 23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궁궐 안팎에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해주며 맹활약을 펼쳤다.

醫人으로서의 그의 의술에는 독창적인 면이 있었다. 그는 
종기를 치료하는 治腫醫였기에 침을 이용한 절개술을 사용
하였다. 그러나 보통의 治腫醫가 구사하던 절개술보다 더욱 
과감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허벅지의 살갗을 절
개하여 여섯 치 길이의 死骨을 손으로 적출한 사례는 그의 
과감한 침술을 보여주는 예이다. 腹部를 절개하여 이물질이
나 蟲을 적출한 사례는 보통의 의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
은 방법이다. 특히 川字形으로 仁宣王后의 뒷목을 절개하는 
방식은 어느 의서에도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이고도 과감한 
절개법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치료한 인물들에는 현종에서 숙종 대에 이르는 여
러 왕실 인물들과 고관대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가
난한 백성들에게도 아낌없이 의료의 손길을 펼쳤다고 기록
되어 있다. 병자의 집에서 白光玹을 부를 때에는 환자의 뉘
賤이 아닌 병의 輕重을 보고서 先後를 정하였다고 한다. 또
한 관복을 입고서 길을 가다가 가난한 거지 아이가 달려와 
병을 호소하더라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진찰해 주었다고 
한다. 그가 사망했을 때에 조문 행렬이 길거리에까지 이어
졌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의술로 뿐만 아니라 성품으로도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白光玹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제자와 후손들 역시 궁궐 
안팎에서 활약하였다. 白光玹이 살아생전에 직접 남긴 의서
는 비록 없지만 그의 제자와 후손들이 활약하였기에 그의 
의술은 조선 후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에 흩어져있는 내용들을 종합하
는 과정을 통해 과거에 살았던 白光玹이라는 한 인물의 행
적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비교적 덜 
알려진 문헌인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에 관심을 가졌기에 
가능했다. 또한 조선 왕실에서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承
政院日記󰡕가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다. 역사 기록 속에 남
아있는 인물의 행적을 찾아서 복원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
는 일이다. 기록 속에는 남겨져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목받
지 못하고 밝혀지지 못한 인물의 행적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그 가치에 비해 충분히 주목받지 못
한 인물들의 행적을 밝히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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